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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문헌정보학 분야가 학술적 연구활동을 시작한 1970년 이후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였는지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5,915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구분하여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문적 

연구활동의 매개체인 6개 학회지 논문의 주제분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학문 전체의 발전 과정은 물론 4대 

하위영역별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main since 1970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major subjects of 5,915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through six academic journals in LIS area from 1970 untill 2015 

by year and over 10-year periods. The results sho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S domain 

itself and 4 sub-domains through subject analysis of 6 academic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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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분야가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시작한 지 6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새로운 학문

이 고유한 학문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

다. 그 동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독

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하였는지, 어떠한 방

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학문과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등 문헌정보학

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연관성을 분석하고 파악

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어

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데이터의 분석이 수반되

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뿌리 내린 지 60여 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학술적 연구활동이 시작된 지 50여 년이 가까워

지는 시점에 한국문헌정보학 학문영역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 성장하였

는지 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

다.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

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 

대한 시기를 논문의 내용분석에 의한 영역별 빈

도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천 과정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구분

하여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각 

학회지의 연구 흐름은 물론 6개 학회지 전체의 

연구 동향을 부분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활동의 근본적인 매개

체인 학술지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분석을 통하

여 문헌정보학 전체적인 학문의 발전 과정과 4대 

하위영역별 변천 과정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

로 연구 및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문영역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학문영역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

제내용에 비하여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문헌정

보학 학문영역에 대한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연

구로는 1995년에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남 

외(1995)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새로운 위

상과 학문적 성격 규명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문헌정보학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하

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헌정보학의 학

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현

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헌정보학의 이론체계 

및 연구영역과 교육방향, 교육영역 및 교과과정, 

연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진식(2001)은 1990년대 후반기인 1996년

부터 2000년 기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 학

문과의 주제 의존도 및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정보

학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밝힘과 동시에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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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손정

표(2003)는 문헌정보학 전 주제 분야에 걸친 연

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관련 7개 

학회지와 각 학과 창립기념논문집 및 3개 전문

기관지 등에 게재된 1957∼2002년 기간의 발표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연구동

향을 살펴보았다. 박자현과 송민(2013)은 문헌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4개 

학회지의 논문 초록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실

험을 수행하여 문헌정보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연구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그 외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는 학문영역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연구동향, 연구논문 출판동향, 교육방향, 교과과

정 등 특정 부분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조

사되었다.

김정현(1991)은 정보학의 학문영역 정립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정보학의 개념이나 정의에 의

한 연구영역 접근 방법, 정보학 교재내용 분석 방

법, 대학원 교육과정 분석 방법, 학위논문 및 학

술논문의 내용분석 방법, 그리고 학회 등에서 제

시한 기준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오세훈과 

이두영(2005)은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자들의 연

구 논문과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논문의 주제 및 간행 시기별 분포, 논문에 인용된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 및 타 학문 분야 문헌의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란주와 임지혜(2002)는 한국의 서지학 연

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0년과 2001년에 

발행된 <서지학연구>의 논문 51편과 그 논문에

서 인용한 1,321개의 인용문헌을 조사․분석하

였다. 논문의 주제와 저자관련 사항, 참고문헌

의 유형과 수, 학술지의 종류, 참고문헌 발행국

과 언어, 인용저자 등의 분석에서 서지학의 학

문적 성격 변화를 조사하였다. 한미경(2016)은 

서지학 분야 학술지인 <서지학연구>를 대상으

로 지난 30년간의 논문수와 공저논문을 조사․

분석하고, 2006∼2015년의 10년간의 주제영역 

저자수, 핵심저자, 저자의 신분, 소속기관, 전공

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우리나라 기록관

리학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 김규한, 장보성, 이현정(2009)은 기록

관리학 분야 학술지 3종에 게재된 논문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기반으로 기록관리학 분야

의 연구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34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어떤 연

구대상이 핵심 연구대상이며, 핵심 연구대상은 

어떤 연구도메인에서 어떤 연구초점을 두고 있

는지를 제시하였다.

2.2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 및 세부주제 구분에 

대한 이론적 연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인 도서관

학을 근간으로 1960년대 이후 발달한 정보학, 

도서의 고증과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서지

학, 최근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기록관리학이 합쳐진 종합학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문헌정보

학의 4대 하위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정동열, 조찬식 2007).

도서관학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자

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정리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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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서관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필

요성에 의해 발생되었다. 따라서 문헌이나 자료

를 인식하고 수집, 정리, 조직, 운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목표와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론, 원칙, 방법 및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정보학은 1960년대부터 도서관학 영역에 정

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직과 처리 및 유통

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보나 자

료에 대한 관리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

었다. 즉, 정보학은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

보시스템, 최근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

와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속성과 행태, 정보

의 흐름을 지배하는 요인 및 최적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가지도록 정보를 가공․처리하는 수

단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서지학은 도서의 고증 및 해석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밝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열거서지학 

또는 목록학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미 엮어진 목록 또는 서목을 연구하는 영역

이며, 분석서지학 또는 원문서지학은 책의 본

문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본래의 원문을 복원하

는 영역이고, 기술서지학 또는 형태서지학은 책

의 물리적 형태의 여러 특징과 그 변천 과정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 조사하여 기술하는 학

문영역이다. 

기록관리학 또는 기록학은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모든 형태의 기

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학은 기

록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각종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교

육하는 분야이다. 고문서나 정부 및 기관의 기

록 자료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기록물을 대상으

로 하는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

해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으

로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인식을 공

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

학 영역에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서지학 영역이나 기록관리학 영역은 다른 

하위영역과 세부주제에 있어 뚜렷한 구분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Järvelin과 Vakkari(1990)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내용 연구, 김성진과 정동열

(2004)의 세부주제 영역별 이론 연구, 서은경

(2010)의 정보학 분류스킴 연구, 박지연과 정동열

(2013)의 문헌정보학 지적구조 분석, 한국십진

분류법(KDC) 6판(2013), 한국연구재단(2016)

의 학술연구 분야분류표에 실린 문헌정보학 분

야 분류항목 등에서 제시한 주제영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주요 세부주제를 제시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은 가능하면 그대로 유

지하되 국내외 연구동향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기존 항목을 적절히 통합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논문의 세부주제는 가능한 4대 하

위영역 중 하나에 속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주제

의 경우 최대한 관련성이 높은 세부주제 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문헌정보학에 

응용되고 있는 데이터 과학이나 빅데이터와 같

은 영역은 정보학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하위영역에 대한 

주요 세부주제 구분의 기준으로 <표 1>을 이용

하여 학회지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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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주요 세부주제

도서관학

도서관 환경․이론
도서관학과 사회 환경, 도서관학 이론․방법론, 도서관사, 교과과정, 도서관법․

제도, 사서직 전문성, 주제전문사서, 출판 및 저작권, 기타 문헌정보학 공통사항

정보자료 유형별 선택․평가
수서, 자료선택, 장서관리 및 평가, 특수자료, 시청각자료, 아동청소년자료, 정부간

행물

정보봉사․서지서비스

참고정보봉사, 주제분야별 서지정보서비스, 정보자료유통, 이용자별 봉사, 도서

관 이용교육, 독서교육 및 독서치료, 도서관협력, 상호대차, 도서관 마케팅, 다문화

서비스

정보자료 조직 분류법, 비교분류, 목록․목록규칙, 색인, 초록

관종별 봉사․운영
관종별 연구․봉사(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도서

관 등), 도서관 운영․조직관리

정보학

정보이론․방법론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계량정보학, 인용분석, 용어분석, 정보산업, 정보관련 

법․제도

정보공학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평가, 정보검색 엔진, 정보검색 서비스, 온라인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네트워크 설계․개발, 뉴미디어, e-book, 정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온톨로지 기반 설계

정보자동화

도서관자동화, 자동색인, 자동분류,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기계가독목록, OPAC, 

인터페이스, 인터넷, 전자정보원, 웹 정보원, 오픈엑세스, 디지털도서관, 하이퍼텍

스트

정보이용자 정보요구분석, 정보탐색행위, 온라인정보 이용교육, 웹 정보 활용, 적합성 평가

서지학

서지학 교육․방법론 서지학 교육․연구, 서지기술 방법, 고전자료 디지털화

열거서지학 목록학, 문서 정리(원리, 방법 등), 문서의 원류․성쇠․추이 연구

원문서지학 문서의 수집, 보존, 분산 등에 관한 사정․방법․역사, 원문의 복원․전래 과정

형태서지학 판본학, 문헌의 제작원리(간사방법․시기․특성 등)․발전 과정

기록

관리학

기록관리학 이론
기록관리학 교육, 기록전문직, 기록물 인식론․관리론, 기록물 기능분류, 기록물 

프로그램

기록물 생성․배포 기록물 생성 배경, 내용 규명, 표준화, 종류, 법률

기록물 이용 기록물 정보서비스, 제공, 공개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기술․검색․색인, 관리기관 운영론, 기관 레포지터리, 전자기록관

리시스템

기록물 처리 기록물 이관, 평가, 선별, 폐기, 보존, 매체론

<표 1>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 및 세부주제 구분

  3. 학술지 논문 주제분석 및 학문
영역 변천 과정 

3.1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특정 학문분야의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가장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해당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으로 생산된 학술지 논문

의 주제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들 

개개인의 학술적 연구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해당 학문분야의 영역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논문이 많

이 생산된 주제내용일수록 그 학문분야에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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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학문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기본적인 원

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학

문분야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교

재내용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 대학

원 교육과정에서 구분되는 세부전공을 통한 분

석 방법, 해당 분야의 학회나 학술단체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한 분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으로 생

산된 학술지 논문의 주제내용을 개별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분석을 통해서 <표 1>에서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과 세부주제 구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영

역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

야의 6개 학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6개 학회지

의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 

학회지의 발행시기가 빠른 순으로 <한국문헌정

보학회지>(1970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974

년∼), <정보관리학회지>(1984년∼), <서지학

연구>(1986∼),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

를 대상으로 각 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 마

지막 발행본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단, 서

지학 영역의 <書誌學報>와 기록관리학 영역의 

<기록학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는 

물론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도 논문을 많이 

게재한 관계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영역 변천 과

정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조사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 6개의 학회지에 2015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수는 5,915편으로 학회지별로 

논문 수를 보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41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3편,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510편, <정보관리학회지> 1,167

편, <서지학연구> 803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07편이 조사되었다. 학회지 조사기간은 1970

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으며, 시기별 분석 

프레임은 1년 단위를 기본으로 10년대별로 구

분하여 1970년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

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는 2015년까

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각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세부주제 내용을 1년 단위로 연

도별 분석을 수행한 후, 구분된 시기별로 4개 

하위영역에 빈도를 계산하였다. 학회지에 게재

된 문헌 중에서 연구논문이 아닌 발간사, 초청

연사 강의, 외국인의 각종 글 등은 전부 제외되

었다.

3.2 1970년 이전: 도서관학 교육체제 수립기

우리나라에서 도서관학 교육의 시초는 1954

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3학점 선택교양과목

으로 개설한 후, 1956년에 부전공과목으로 학부 

고학년을 위하여 12학점이 개설되었다. 대학의 

정규 전공학과로는 1957년에 미국 Peabody대

학교의 협조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설

치되었다. 동시에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졸업생

을 배출할 때까지 현직 도서관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1년제 ‘한국도서관학당’을 설치하고 고

급사서과정과 사서교사과정을 개설하였다.

도서관학이 신학문으로서 대학사회와 학계에

서 좋은 평가와 인정의 반응을 보이고 높은 인

기를 얻게 되자, 우리나라 대학교육계에 도서관

학과 신설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리재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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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에는 중앙대

학교, 1964년에는 성균관대학교가 개설하여 1970

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4개 대학교에서 도서관학

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70년 말까지 전국적

으로 8개의 대학교와 5개의 전문대학에 도서관

학과가 설치되었다. 

도서관학과의 설치에 따라 도서관학을 교육

하고 연구하는 연구자 수의 증가는 물론 상호협

력과 공동연구에 필요한 학술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70년 1월에 한국도서관학회가 창립

되었다. 1970년 이전까지는 도서관학 교육체제

를 수립하는 시기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의 논

문을 발표할 전문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연구자들이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학술논문 발표지로 활용되었던 3대 기관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도협월보>, 국립중앙도서관

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에 

발표하였다. 손정표(2003)는 1957∼1970년에 3

대 전문기관지에 발표된 논문을 영역별로 조사

하여 도서관경영(172편)이 가장 많았고, 서지

학(111편), 공공봉사(109편), 자료조직(94편), 

도서 및 도서관사(39편), 문헌정보학 기초(34

편), 정보학(22편), 장서개발(16편) 순으로 연

구영역에 대한 관심도는 도서관학 영역인 도서

관경영과 공공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밝

혔다.

3.3 1970년대: 도서관학 중심에 서지학 공존의 

태동기

문헌정보학계에서 1970년대에 발행된 학회

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의 <圖書館學>(1970년 

제1집 발행),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

아>(1972년 제1집 발행),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의 <圖書館學論輯>(1974년 제1권 발행)만

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세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수는 83편에 불과했다. 발표

된 논문은 <표 2>와 같이 도서관학 영역 55편, 

정보학 영역 4편, 서지학 영역 24편으로 도서관

학 영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지학 영역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몇

몇의 학자에 의해서 정보학 영역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기였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참고봉사, 

독서지도, 도서관학 교육, 지정도서제도, 사서

의 전문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지학 영역

은 문헌해제, 사부분류, 고서 및 고문헌에 대한 

해석이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정보학 영역은 1970년대 후반에 도서관네트워

크,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Shannon의 정보이

론 등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체

제나 정보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시기 학회지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1970년대

圖書館學 21 3 6 0 30

한국비블리아  9 0 9 0 18

圖書館學論輯 25 1 9 0 35

계(비율) 55(66.3%) 4(4.8%) 24(28.9%) 0(0.0%) 83(100%)

<표 2> 197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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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주로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 운영과 봉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주제의 도서관학 영역을 중심으

로 한문학 배경의 기초적인 서지학 영역이 공존

하는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형성의 태동기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과 서지학 영

역이 함께 문헌정보학 분야를 구성하고 있으나, 

두 하위영역이 밀접한 학문적 유대관계나 연관

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이 수행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활동은 1970년에 한

국도서관학회가 창립되어 <圖書館學>을 발행

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圖

書館學> 제1집에서 제6집까지 부정기적으로 발

표된 논문 수는 30편으로 학술활동이 활발히 진

행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圖書館學>은 1978

년부터 1988년까지는 꾸준히 연 1회씩 발행되

었다. 1970년대는 도서관학 영역의 논문이 21편

으로 정보자료 조직에 해당되는 분류나 목록과 

관련된 연구가 9편이며, 일반적인 도서관 정보

봉사나 도서관학 교육, 사서의 전문직과 관련

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서지학 영역이 6편으

로 고서에 대한 해석이나 형태에 대한 연구이

며, 정보학 영역은 3편으로 도서관에서 정보기

술 활용을 위한 체제나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

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는 1972년에 제1집 <한국

비블리오> 그리고 제2집부터 <한국비블리아>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1970년대는 3회에 걸쳐 

1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 18편 중 도서

관학 영역 9편에 대한 주제내용으로는 참고봉

사, 도서선택법, 사서직, 도서관 이용지도, 대학

도서관 교육과정, 도서관법 등이며, 서지학 영역 

역시 9편의 논문으로 사부분류, 간본해제, 장서

해제 등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경북도서관협회가 1974년에 대구지역에서 창

립되어 <圖書館學論輯> 제1집을 발행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1978년에 학회 명칭을 한국도서

관․정보학회로 개칭하였으며, 학회지명은 그대

로 사용하다가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로 변경하면서 권․호도 함께 변경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제6집까지 발행하여 3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이 25편을 차

지하였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참고정보봉사, 독

서지도, 관종별 도서관봉사, 지정도서제도, 도서

관학 교육 등이었다. 서지학 영역이 9편으로 다

른 두 학회지와 비슷한 편수의 논문이 게재되었

으며, 정보학 영역은 정보네트워크에 관한 내용

으로 1편에 불과했다.

3.4 1980년대: 3대 하위영역 도약기

1970년대가 도서관학 영역이 중심이 되어 서

지학 영역이 공존하는 문헌정보학 학문영역 형

성 및 학술활동의 태동기로 특징지어진다면, 

1980년대는 기존의 3개 학회지에 <정보관리학

회지>와 <서지학연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정

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으로 포함됨과 

동시에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 역시 활발해지

는 시기에 해당된다. 즉 문헌정보학 분야 학문

영역이 도서관학과 서지학의 2대 하위영역에서 

정보학 영역을 포함하는 3대 하위영역 형성과 

더불어 연구활동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1980년

대 연구활동은 전체 논문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영역을 중심으로 소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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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에 의해서 꾸준하게 연구된 서지학 영역과 

새롭게 정보학 영역이 도입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5개 학회지에 게재된 279편의 논문 

중 도서관학 영역이 144편(51.6%)으로 문헌정

보학 학문영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보

학 영역 82편(29.4%), 서지학 영역 53편(19.0%)

으로 다소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표 3>참

조). 특히 1970년대 발행을 시작한 <圖書館學>, 

<한국비블리아>, <圖書館學論輯>은 논문 수의 

증가와 동시에 다양한 주제내용을 다루기 시작

하였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 급속하게 증가

한 가장 큰 요인은 1984년부터 <정보관리학회

지>의 발행으로 6년간 73편의 논문 중 54편이 

정보학 영역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

다. 특히 정보검색 기법이나 시스템 설계, 온라

인 탐색, 전문가시스템, 하이퍼텍스트 연구 등 

컴퓨터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제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986년부터 

<서지학연구>가 발행되어 4년간 31편의 논문

이 게재되었는데 31편 모두 서지학 주제내용을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 분야 다

른 학회지에 서지학 영역의 게재 비율이 낮아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재된 논문의 세부주

제는 전형적인 고문서나 문헌의 서지학적 해석

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도서관학회의 <圖書館學>에 1980년대

에 발표된 논문은 79편으로 1970년대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도서관학 영역에 52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분류 및 목록. 참고봉사, 

장서관리 및 평가, 사서직 교육, 주제전문사서, 

수서,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비도서자료, 공공

도서관 운영, 이용교육 등 30가지 이상의 다양

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15편으

로 1970년대 3편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세

부주제로는 기계가독목록, 정보검색 효율성 측

정 및 평가, 자동색인기법, 대학도서관 전산화, 

학술커뮤니케이션 분석, 인용분석, 정보검색기

법, 전문가시스템, 정보학 교육, 정보탐색 중개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내용이 다루어졌다. 서

지학 영역은 12편으로 고문서에 대한 분류 및 

목록, 활자와 관련된 세부주제가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에는 1980

년대에 2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10년 동안 

3회에 걸쳐 도서관 영역 14편, 정보학 영역 3편, 

서지학 영역 3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

시기 학회지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1980년대

圖書館學 52 15 12 0 79

한국비블리아 14  3  3 0 20

圖書館學論輯 59 10  7 0 76

정보관리학회지 19 54  0 0 73

서지학연구  0  0 31 0 31

계(비율) 144(51.6%) 82(29.4%) 53(19.0%) 0(0.0%) 279(100%)

<표 3> 198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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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록, 도서관경영, 장서폐기, 독서지도,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 경영, 대학도서관 건립, 도

서관 상호협력, 자료보존 등의 세부주제가 연구

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정보네트워크, 자동화시

스템 설계, 정보검색시스템 평가 등 1980년 초

반 대학도서관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여주었다. 서지학 영역은 고려대장경, 

고문서 유형별 분류, 특정 문헌의 서지적 고찰 

등 전통적인 서지학 연구로 이루어졌다. 서지학 

영역은 1970년대에 9편과 비교하여 1980년대에 

3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圖書館學論輯>은 

매년 6∼9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76편이 발표되

었다. 도서관학 영역이 59편으로 2/3 이상을 차

지하였으며, 정보학 영역 10편, 서지학 영역 7편

이 게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

은 목록 및 목록규칙, 관종별 도서관 경영 및 운

영연구, 국내외 도서관학 비교, 도서관법, 사서

직 직무분석, 도서관 정보교육, 장서관리 및 폐

기기준, 도서관 역사, 도서관 이용교육, 새마을

문고, 이용자연구, 자원공유, 시각장애인 도서관

봉사, 학위논문, 독서교육 등 1970년대보다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정보이

론인 브래드포드 분산법칙, 도서관자동화, 자동

분류 및 자동색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온라

인정보검색시스템, 이용자편의시스템 모델 등 

1970년대 1편에서 괄목할 변화를 보였다. 서지

학은 고려 비서성 연구, 지리지고에 대한 고찰, 

중국불교전적분류, 조선후기 서적간행, 고려속

장경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는 1984년에 창립과 동시에 

<정보관리학회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1984년

에는 1회, 1985년부터 1997년까지는 연 2회 발

행하였다. 1980년대는 11회 발행되어 7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학회지 발행 취지에 따라 

정보학 영역의 연구가 54편으로 74%를 차지하

였다. 세부주제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검색 

기법,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온라인탐색,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자동색인기법, 자동분류, 계량정보 

관련 연구, 정보관리 자동화, 전문가시스템 등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특정 

영역의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

된 연구나 OPAC, 온라인탐색, 하이퍼텍스트 

연구 등 첨단 기술이 응용된 연구가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19편의 논문에서 이용자연구

의 동향, 지적소유권, 주제전문사서, 도서관 기

준, 도서관 조직 관리 등 다른 학회지와 유사한 

세부주제 내용이 게재되었다.

한국서지학회는 2013년에 (구)한국서지학회

와 서지학회가 통합하여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구)한국서지학회는 학술지 <書誌學報>를 1990

년에 창간하여 2012년 제40호까지 발간하였으며, 

두 학회의 통합으로 <書誌學報>는 중단하게 되

었다. 서지학회는 1985년에 창립하여 1986년에 

<서지학연구> 제1집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

로 학술활동이 이루어진 <서지학연구>를 대상

으로 세부주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지학연

구>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간, 1997년 

제13집부터 2003년 제26집까지는 반 년간, 2004

년 제27집부터 2013년 제56집까지는 연 3회간, 

그리고 2014년 제57집부터는 계간으로 발행되

고 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회에 3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모두 서지학과 관련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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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문헌간행사, 가각고, 조선시대 고문서관리, 

고려초 대장목록, 활자연구, 사분법, 지방간행물 

연구, 칠정산 내외편, 규장각의 사서직 임무, 책

의 기원 및 명칭, 조선시대 목판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5 1990년대: 3대 하위영역 성장기

199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

이 시작된 지 30년이 경과되면서 전국의 40여

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혹은 도서관학과, 문

헌정보과) 교수와 국내외에서 배출된 새로운 

학자 및 연구자들의 꾸준한 증가로 연구 인력

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동시에 국내 많은 대

학에서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게재를 제도화하면서 자연적으로 논

문생산의 증가에 따라 학회지 발행을 계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6년부터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계

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이어서 1999년부터 <한

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가 

계간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서지학연구>도 

1997년부터 연2회 발행하게 되어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계 연구자들이 1990년대에 5

개 학회지에 920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활발한 

성장기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

역 400편(43.4%), 정보학 영역 302편(32.8%), 

서지학 영역 212편(23.1%)으로 1980년대 형성

된 문헌정보학 3대 하위영역의 연구활동이 견

고하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기록관리학은 6편(0.7%)이 연구되어 문헌정보

학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기는 시기적으로 이

른 상태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시기

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증가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학회지별 논문 수의 

증가도 2∼5배에 달했다.

한국문헌정보학회는 1992년에 한국도서관학

회를 한국문헌정보학회로 학회 명칭을 개칭함

에 따라 1993년 초에 학회지명도 <한국문헌정

보학회지>로 변경되었다. 1989년부터 반 년간

으로 발행하여 왔으나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요구 증가로 199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함에 따

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기 학회지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70  84  24 0 278

한국비블리아  27  16   3 0  4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66  43  21 5 235

정보관리학회지  35 159   0 0 194

서지학연구   2   0 164 1 167

계(비율) 400(43.4%) 302(32.8%) 212(23.1%) 6(0.7%) 920(100%)

 * 圖書館學이 1993년부터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개명됨.

** 圖書館學論輯은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개명됨.

<표 4> 199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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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다. 아울러 그 동안 “집(輯)”으로 표기되

던 일련번호를 “권(卷) 호(號)”로 변경하게 되

었다. 초창기에 비하여 연간 학회지 발행회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호마다 게재된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28회에 27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회지 

1회당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80년대 도약

단계에 1회당 7편에 비하여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에 170편(61.2%)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도서관 경

영과 조직 유효성, 분류체계 및 목록규칙, 참고

봉사 평가, 사서직 교육, 상호대차,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평가, 도서기호법, 독서교

육 등 다양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1980년대와 

비교하여 전통적인 분류와 목록, 사서직 교육, 

상호대차, 도서관 운영 등은 유사한 주제내용

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는 도서관 관종별 평

가와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정보학 영역은 84편으로 1970년대 3편, 1980년

대 15편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세부주

제 내용으로는 자동목록시스템, 색인시스템, 정

보탐색행위,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정보검색 효

율성 측정, 디지털도서관 설계 및 구축, 최종이

용자 검색시스템, 인터넷 메타데이터, 데이터베

이스 설계 및 평가, 이용자 인터페이스, 웹 기반 

전문검색시스템, 인용분석, 계량정보 등 논문 

수의 증가와 동시에 매우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

었다. 1990년대는 전문정보시스템 설계나 구축, 

정보검색에 대한 효율성과 성능평가, 디지털도

서관 모형 및 설계, 웹 기반 정보검색평가 등에 

대한 주제내용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

은 24편으로 고문서에 대한 서지적 해석, 총독

부 문서관리, 활자인쇄 연구, 사부분류법, 조선

초 지방간본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에서는 1990년대에 <한국

비블리아>를 4회 발행하였다. 게재된 논문 수

는 46편으로 1980년대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하여 도서관학 영역 27편, 정보학 영역 16편, 

서지학 영역 3편이 발표되었다. 도서관학 영역

은 초록작성, 도서관 협력, 직무교육, 문헌전달

능력, 도서관 교육, 참고정보봉사, 장서관리, 정

보이용교육, 아동문고, 독서교육 및 활동, 도서

관 조직, 도서관 후원 등 1980년대와 비슷한 유

형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15편

으로 인용분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나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넷 탐색

엔진, 웹 DB 및 웹 OPAC, 디지털도서관, 웹 

기반모델 설계 등 정보학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는 주로 대

학도서관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네트워크, 자동

화시스템 설계, 정보검색시스템 평가 등 기본

적 인프라에 관련된 연구와 대조를 보였다. 서

지학 영역은 1980년대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려

대장경, 묘법연화경 등 고문서의 서지적 고찰

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서지학 연구로 3편이 발

표되었다. 전체적인 논문 게재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서지학 영역의 게재 논문 수는 

증가가 없었으며, 1970년대에 9편에 비하여 활

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는 16회, 235편의 논문으로 1회당 15편

이 게재되어 1980년대 매회 6∼9편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도서관학 영역 166편

(70.6%), 정보학 영역 43편(18.3%), 서지학 영

역 21편(9.0%), 기록관리학 영역 5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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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재되었다. 1994년까지는 연 1회 발행하였

으나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반 년간, 1999

년부터 학회지명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로 변경하면서 일련번호도 함께 권․호로 변경

하여 계간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도서관학 영

역의 세부주제는 문헌정보학 교육, 저자기호표, 

서지기술형식,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평가, 장

서관리 및 평가, 도서관 조직 리더십, 사서의 직

무스트레스, 도서관 발전계획, 공공도서관 마케

팅 및 경제성 평가, 대학도서관 시설기준 및 서

비스 품질평가, 학교도서관 자료기준, 전문도서

관 마케팅, 주제전문사서 제도, 전문직 계속교

육, 분담목록, 정부간행물 유통체계, 정보윤리

의식 등 논문의 증가에 따라 주제내용도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은 

1980년대 10편에서 43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세부주제로는 브라우징 검색, 자동화목록, 하이

퍼텍스트 정보검색, 전문가시스템 설계, 데이터

베이스 품질평가, 전자도서관 구현, 정보탐색모

형 구축, 디지털도서관 구축, OPAC시스템 인터

페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메타엔진검색 

효율성 평가, 이용자 인터페이스, 대학도서관 자

동화 평가, 전문학술정보시스템 구축, 웹 기반 

정보원 구축 등 ICT기술을 응용하여 각종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는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

였다. 서지학 영역은 2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80년대와 비슷한 비율로 분석되었다. 세부주

제로는 고전자료실 운영, 고려인물연구, 사부주

제, 조선시대 구급의서, 광해군의 문예진흥, 삼

국시대 서지학, 서목답문 분류, 구결자료 서지적 

연구, 해인사 소장책본, 고서검색시스템 등이 연

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에 처음으로 5편이 게재되었는데, 주

요 내용으로는 정부기록보존제도, 기록보존사서 

교육, 기계가독형 기록물관리 방법, 대학보존 기

록물관리, 기록물 보존기법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는 1990년대에 <정보관리

학회지>를 23회 발행하여 194편의 논문을 게재

하였다. 특히 도서관학 영역 35편과 정보학 영

역 159편으로 서지학과 기록관리학 영역은 게

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 중

반 이후에 정보학 관련 연구자의 증가에 따라 

학회지는 1998년에 연 3회, 1999년부터는 계간

으로 발행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35편(18%)

으로 주요 세부주제로는 도서관 교육 및 기능, 

정보접근, 사서역할 및 전문성, 비도서자료, 정

보봉사, 지역정보자료, 표목 기능, 분류유형, 저

작권, 도서관 조직, 목록 이론, 민간위탁, 분류

표, 조직구조 유효성, 장서평가 등이다. 정보학 

영역은 159편(82%)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국

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보학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부주제로는 인터페이스 

설계, 정보가치 이론, 정보학 성격 규명, 다양한 

검색기법, 전문가시스템, 지식기반시스템, 자동색

인 및 자동초록, DB구축, KORMARC, OPAC 

및 하이브리드 종합목록, 지능형 검색시스템, 

정보검색 프로토콜, 정보네트워크, 인용분석, 이

용자 컴퓨터 인터페이스, 온라인 탐색전략, 인

터넷 자원, HCI, HTML, 하이퍼미디어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이미지검색

시스템, 메타데이터 변환, 시소러스시스템 및 

구축, 적합성 피드백, 전자참고서비스시스템 등

이 연구되었다.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1990년대에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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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6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학회지 특성

상 164편(98.2%)의 논문이 서지학 영역의 다

양한 내용으로 연구되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 

고문헌의 해제와 서지, 조선역학서의 판종과 

활자, 한의학 서지 및 해제, 삼국사기 연구, 고

서색인, 고서목록 판본기술, 판식기술, 동서양 

서지연구, 고서해제의 유형, 고서목록 기술사

항, 고인쇄문화, 조선왕조실록, 한국서지학 연구

경향, 고활자본, 개화기 서적, 조선 활자체, 제

지술, 고서 디지털화 및 색인, 팔만대장경, 월인

석보, 향약의서, 고려 금속활자, KORMARC고

서용 및 기술규칙, 고서자동화목록형식, 불교전

적 분류 등이 연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 2편은 

정보자료 보존대책과 서지교육 사서-교수 파트

너십 구축에 대한 연구였다. 그리고 기록관리

학 영역의 1편은 미국문서관 현황에 대한 연구

로 분석되었다.

3.6 2000년대: 4대 하위영역 정립기

2000년대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지

가 모두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가장 활발

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임과 동시에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

리학이 정립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10년 동

안 6개 학회지에 2,66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90년대 3대 하위영역의 성장기를 한층 더 발전

시킨 황금기를 구축하게 되었다. 6개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은 <표 5>와 같이 도서관학 영

역 1,329편(49.9%), 정보학 영역 727편(27.3%), 

서지학 영역 384편(14.1%), 기록관리학 영역 

222편(8.4%)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록관리학 

영역이 2000년대부터 하위영역으로 연구활동

이 시작되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하여 게재 논

문 수의 차이가 크지만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

였다. 2000년대는 1990년대에 비하여 3배 정도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완전하게 계간으로 40회 발행되어 607편의 논

문이 게재되어 도서관학 영역 440편(72.5%), 

정보학 영역 130편(21.4%), 서지학 영역 11편

(1.8%), 기록관리학 영역 26편(4.3%)로 분석되

었다. 학회지 1회당 게재된 논문의 수를 비교하면, 

1980년대 7편에서 1990년대 10편으로 2000년대

는 15편 이상으로 분석되어 연구자들의 연구활

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 학회지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2000년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0 130  11  26 607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4  56   3  17 27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0 125  38  10 733

정보관리학회지 125 412   1  23 561

서지학연구   9   1 322   5 33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   3   9 141 154

계(비율) 1,329(49.9%) 727(27.3%) 384(14.4%) 222(8.4%) 2,662(100%)

*한국비블리아가 2005년부터 한국비블리아학회지로 개명됨.

<표 5> 200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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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공공도서관 

관련 서비스 평가 및 효과성, 서비스품질 인증

제도, 평가지표 및 경제적 가치, 장애인서비스, 

매체이용, 문화프로그램, 운동사 등이며, 대학

도서관 관련 주제별 참고봉사, 서비스 질 평가, 

조직유효성, 가치 측정 및 효율성 평가, 해외학

술지 비용효과분석, 발전방안 등이며, 그 외 학

교도서관 운영 및 멀티미디어화, 정보교육 및 

정보활용능력, 사서교사 직무분석, 전문도서관 

참고봉사 및 평가지표, 독서운동 및 독서치료, 

사서직 계속교육, 전문성 및 자격제도, 정보취

약계층 봉사, 다문화가정 서비스, 북한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관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대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물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 측정,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 대한 정보서

비스 등 한층 더 구체화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

었다. 정보학 영역은 130편의 논문으로 1970년

대 3편, 1980년대 15편, 1990년대 84편에 비하

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세부주제로는 인터

넷 검색엔진 평가, 정보검색시스템 설계, XML 

표준문서관리시스템 설계, 전자도서관 구축, 전

자도서관 웹DB 품질평가 및 사이트 평가, 디지

털도서관 구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웹 정보

서비스 평가, 웹 자원 이용효율성 측정, 이용자 

계층별 정보탐색행위, 통합유저 인터페이스, 온

라인 서지DB 만족도, 과학기술분야 DB품질 평

가, 메타데이터 설계, 정보시각화 스키마 구축, 

인용정보 자동추출 등 1990년대와 비슷한 유형

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1편으

로 1990년대 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지학

연구>의 발행회수 및 논문의 대폭적인 증가로 

서지학 관련 연구자들의 논문 게재 학회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세부주제

로는 고문헌 디지털화 방안, 전래동화 서지적 

고찰, 양주지역 불서간행 연구, 삼존불상 해석, 

해외소장 고문헌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연구되

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에 처음으로 26편이 게재되었다. 2000년 이전까

지는 기록관리학 영역의 논문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으나, 1999년 1월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

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국문헌정보학

계에서 기록관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자연적으로 논문 게재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민간기업 기록보존

시스템 개발, 기록물 등록정보 활용방안,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기록학 교육 프로그램, 중

국 기록물 검색분류,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아카

이빙, 아카이브 운영방법, 레포지터리 적용방안, 

기록물관리 기술요소, 전자기록물 보존매체관리, 

기관레포지터리 메타데이터 확장, 전자기록물 이

관절차, 기록정보 서비스, 준현용 기록물관리 표

준화,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영역 및 연구동향 분

석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970년대 3회에 18편, 1980년대는 3회에 20편, 

1990년대는 4회에 46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면

서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2000년부터 2008

년까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계간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

년부터는 <한국비블리아>에서 <한국비블리아학

회지>로 학회지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대는 

22회에 27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도서관학 

영역 194편(71.9%), 정보학 영역 56편(20.7%), 

서지학 영역 3편(1.1%), 기록관리학 영역 17편

(6.3%)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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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 영역은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로 지

역정보봉사, 협력망 평가, 학교도서관 협력방

안, 관장의 자질, 운영평가, 문화프로그램 등이

며,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로는 디지털 참고봉

사, 서비스 고객만족도, 이용자교육, 정보활용능

력, 평가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며, 그 밖에 학교

도서관 이용교육과 활성화 및 평가지표, DDC 

전개 확대, 장서개발 정책, 정보전문직 역할, 주

제전문사서 도입 방안, 독서생활화 및 운동, 독

서프로그램 및 활성화, 독서효과, 독서자료 선

정 효율화, 독서평가도구, 독서교실 운영방안 

등 2000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인용분석, 전자자원 저

작권 관리 등 정보이론, 웹 기반 대학도서관시

스템 구축, 검색효율 제고 방안, 통합정보망 구

축모형, 이미지검색시스템 성능비교,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 등 정보공학, 전자정보서비스 이

용자 인터페이스, 전자도서관 설계, 초록DB 구

축, 디지털 콘텐츠 메타데이터, 오픈엑세스 구

축, 유비쿼터스도서관, 웹 학술정보 주제게이트 

구축, 웹 기반 전자원문관리시스템, 문화콘텐츠 

웹 사이트 평가, 시멘틱 디지털도서관 설계, 하

이브리드도서관 모형 구축 등 정보자동화, 정

보이용행태 연구, 웹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등 주로 정보공학과 정보자동화 세부주제 내용

이 많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1980년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3편의 연구논문이 게

재되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는 서지학 영

역의 연구논문이 거의 발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부주제 내용으로 미국 의회도서관 소

장 한국전적 서지적 연구, 조선시대 독서론, 고

문헌 관련 전문도서관 건축 설계 등으로 조사

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한국비블리아학회

지>에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으

로는 미국주립기록보존소 제도, 전자기록물 관

리방안 및 관리정책, 행정기관 기록관리 메타

데이터 요소,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설립 방안,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협력형 레포지터리 평가

요소 등 전형적인 기록관리학 영역의 주제를 

다루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는 2000년대에 40회 발행하여 73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매회 18편 이상으로 1990년대

의 15회보다 증가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도서관

학 영역이 560편(76.4%)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

었으며, 정보학 영역 125편(17.0%), 서지학 영역 

38편(5.2%), 기록관리학 영역 10편(1.4%)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문헌정보

학 교과과정, 도서관 역할, 사서의 역할 변화, 

도서관 불안연구,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독서교

육 및 독서치료, 외국학술잡지 공동이용, 목록

과 목록기술규칙 변천 과정 및 개선, 공동목록

시스템 품질평가, 공동편목협력, 편목업무 아웃

소싱, 백진분류법 구조, 어린이 도서분류, 도서

관 운동, 도서관 관리자 패러다임, 경영혁신, 공

공도서관 서비스 고객만족도, 공공도서관 평가

지표, 공공도서관 홍보전략, 공공도서관 독서프

로그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대학도서관 주제

전문 서비스,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학교

도서관 발전 전략, 학교도서관 활성화, 법학도

서관 제도화, 전문도서관 협력, 북한도서관 연

구, 국가보존도서관 운영 등 매우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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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재되었으며, 특히 관종별 봉사 및 운영과 

정보자료의 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학 영역의 논문은 1990년

대 43편에서 125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보

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저자동시인용

분석, 영상정보기록 인식기술, 전거데이터베이

스 개발, 통합DB 포맷비교, 인지능력과 정보검

색 성능, 지식관리시스템 모형 구축, 토픽맵 검

색시스템, 멀티미디어 전자책 효용성 평가, 전

자정보 검색시스템, 한글시소러스 브라우저 구

축, 인터넷기반 참고질의 서비스 구축, 자동분

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연구, 대학도서관 

자동화 개선방안, 검색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웹 문서 클러스터링 성능연구, 오픈엑세스, 디

지털도서관 통합검색, 웹 기반 도서관시스템 

이용자 교육, 웹 탐색이용자 품질 평가 및 효용

성 평가, 웹 콘텐츠관리시스테 구축, 웹 사이트 

신뢰성 평가, 이용자기반 정보접근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학, 정보자동화, 정보이용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동국역대총목 서지 연구, 무구

정광다라니경 연구, 윤방의 문헌적 고찰, 고려

대장경 판각연구, 오천정사 집서고, 고활자명 

연구, 조선시대 해제목록 특성 연구, 판각 연구, 

홍연명 지석연구, 고문헌 보존처리 방안, 규장

전운 연구, 한문본 대학 판본 연구, 연행록 연구, 

고려초조대장경 분류체계, 임원십육지 농학분

야 연구, 설화지 연구, 화엄경 교정 흔적 연구, 

전통 묵 제조법, 김인후의 독서관 연구, 동몽선

습 저자연구, 공신록 연구 등이 연구되었다. 기

록관리학 영역의 주요세부 내용으로는 대학기

록보존소 기능, 대학 아카이브즈, 캐나다 기록

대학원 프로그램 연구, 중국 기록물 정리분류 

원칙,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기록관리전문

가 실무능력 프로그램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는 2000

년대에 561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그 중 

412편(73.4%)이 정보학 영역으로 1990년대에 

159편 비하여 2.6배의 증가를 보였다. 2000년대

는 정보학 영역의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로 논문 수의 증가는 물론 연구자의 증가로 정

보학 영역 연구의 황금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정

보관리학회(2009)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영

문학술지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적

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부터 연 1회에 매년 

제2호에서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그 후 영문학

술지는 2012년부터 영문 논문의 부족으로 한글

과 영문을 혼합하여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학 영역은 125편(22.3%)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주제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직무

만족, 연속간행물 관리, 대학도서관 조직, 평가

지표, 장서개발, 전문도서관 서비스, 비교분류, 

회색문헌, 저작권, 도서관 사상, 협력수업, 학술

지 평가모형, 학위논문 공동이용, 사서직 윤리규

정, 도서기호법, 상호대차, 도서관 신축, 공공도

서관 자원봉사, 도서관 불안이론, 공공도서관 서

비스 품질평가, 전략적 경영, 원문정보서비스 평

가모형, 참고정보원 평가, 도서관 마케팅, FRBR

목록, 북한도서관, 병영도서관, 국제표준 등 다양

한 세부주제가 연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412편

(73.4%)이 게재되었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계

량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웹 사이트 구축, 검색

효율성 측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메타검색 색

인, OPAC인터페이스, 전자저널 활용 및 개발 

모형, 지능형 정보검색, 지식정보 디지털화, 정

보추구행위 모형개발, 인터넷 서비스, 웹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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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평가모델, 지식콘텐츠 관리 및 설계, 하이브

리드 정보서비스모델, 웹 인터페이스, 디지털도

서관, 메타데이터, 하이브리드도서관, 시멘틱 

웹, 온토로지 웹 검색, 색인시스템, 웹 기반 정

보검색, 정보시스템 만족도 측정, 텍스트마이

닝, 디지털도서관 통합모형 등 매우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서지학 영역은 1편으로 국학

고전자료 디지털화 연구에 관련된 주제였다.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2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으며, 세부주제 내용은 기록물 정보관리, 기록

물 기능분류 체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

록물 진본성, 기록관리 통합서비스, 전자문서 

유통, 대학기록물 관리, 학술기관레포지터리 운

영 및 활성화, 전자기록물 검색시스템 설계, 장

기기록보존물 평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개념, 

기록정보서비스,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등이 연

구되었다.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서지학 영역의 

연구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전체 

연구논문 337편 중 서지학 영역이 322편이며, 

도서관학 영역 9편, 정보학 영역 1편, 기록관리

학 영역 5편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초등교사 정보이용 인식, 

일제시대 저작권 제도, 문헌형태 비평기사 분

석, 학술지 서평 성격 분석, 대학생의 독서매체 

활용 및 독서태도, 도서관 서평, 도서심의제도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유일

하게 유비쿼터스 시대 e-book에 대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전통적으로 고문헌

의 해제 및 서지학적 연구, 간행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 고활자명, 판본 선별, 고문서 

목록작성, 직지문화 연구, 금속활자 및 밀랍 주

조법, 사가독서, 고문서 목록 표준화, 한글 활자, 

규장각 서적 보관제도, 서원문고 및 판본, 사부

분류법, 조선시대 보존도서관, 조선시대 검서관

의 역할, 목판인쇄문화, 고서용 KORMARC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록관리학 영

역은 기록물관리 단위업무 역할, 미국․영국․

호주 지방기록보존소 간행물, 민간기록물 수탁

보존기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록물 전거레코

드 설계, 중앙행정기관 필수기록물 지정 등이 

게재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00년 7월에 창립하여 

2001년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발행되었

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2회, 2012년

과 2013년은 연 3회, 2014년부터 계간으로 발

행하고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

부터 9년간 18회 발행하면서 154편의 논문 중 

141편(91.6%)이 기록관리학 영역으로 분석되

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1편으로 정보관리를 위한 

지식경영에 관련된 주제였으며, 정보학 영역은 

3편으로 과학기술 종합지식 경영시스템 구축, 

디지털도서관 관련 연구 및 디지털도서관 웹 

자원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었다. 서지학 영

역은 9편으로 월인석보 보존처리, 고문서 종이

분석, 익안대군 문헌해제, 묘법연화경, 구본화

엄경, 염지보존성 등 고문서의 해제나 서지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은 

매우 다양한 주제내용으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개념 및 관리방법, 교육, 정보서비스 등 학문영

역의 도입기에 해당되는 연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논문의 세부 주제내용으

로는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교육, 기록관리학 교

육과정, 전자문서 관리방안 및 관리시스템, 장

기보존 방안, 전자문서 영구보존 표준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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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아카이빙, 마이그레이션 전략, 기록관리행정,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기록관리기관의 정보봉

사,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및 평가, 기록관리 평

가제도,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설립 운영, 

대학아카이브즈, 대학기록물 수집정책, 국가별 

기록관리제도 연구, 기록관리정책, 기록물 관리

법규, 기록물 전거레코드, 기록물 접근도구, 국

가기록관 표준, 기록물 분류 체계 및 기준표 등

이 게재되었다. 

3.7 2010년대: 4대 하위영역의 황금기 지속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 학회지에 1,971

편이 발표되어 연평균 논문 수에서 2000년대의 

266편에서 2010년대 329편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6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표 6>과 같이 도서관학 영역 1,070편(54.3%), 

정보학 영역 411편(20.8%), 서지학 영역 293편

(14.9%), 기록관리학 영역 197편(10.0%)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대는 2000년대와 유사한 주

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

된 경향을 보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010년 제44권제1호부터는 발행일자를 매분기

말보다 1개월씩 앞당겨 2월, 5월, 8월, 11월 말

에 발행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교육 및 연구기

관에서 연구자의 학술연구 실적 평가를 전반기

와 후반기로 나누어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

고 있어 평가시점의 차이에서는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421편의 논문이 게재되

어, 도서관학 영역 327편(77.7%), 정보학 영역 

68편(16.1%), 서지학 영역 16편(3.8%), 기록

관리학 영역 10편(2.4%)으로 분석되었다. 학

회지 1회당 게재된 논문의 수를 비교하면, 1980

년대 7편에서 1990년대 10편, 2000년대 15편, 

그리고 2010년대는 18편 이상으로 분석되어 

200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계속적

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2000년대와 

유사하게 다양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특히 2000

년대에 많이 연구되었던 공공도서관 서비스평

가와 서비스품질, 경제적 가치, 독서교실, 장애

인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대학도서관 가치 측

정,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학교도서관 정보교

육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 전문도서관 평가지

시기 학회지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2010년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7  68  16  10 42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74   4  17 35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7  60  14  10 431

정보관리학회지 123 209   0   7 339

서지학연구   9   0 259   0 26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0   0   0 153 153

계(비율) 1,070(54.3%) 411(20.8%) 293(14.9%) 197(10.0%) 1,971(100%)

<표 6> 2010년대 학회지별/하위영역별 논문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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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서치료,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정보취약

계층 정보봉사 등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연구되

었다. 2010년대에 새롭게 연구된 세부주제로는 

공공도서관 공간 및 시설 기준, 공공도서관 어

린이 및 청소년 서비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와 홍보,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준,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아웃리치서비스, 정보리

터러시, 지역대표도서관, 목록규칙 방향성, 독

서문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멀티미디어 정

보검색, 이미지자료 시멘텍검색, 메타데이터 구

축 및 요소 개발, 웹 이용자 평가, 정보자원 디지

털화, 온톨로지 기반 검색시스템 구축, 전자도

서관 품질평가, 정보추구모형 설계, 과학기술논

문 인용속도분석, 협력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정

보탐색과정 적합성 평가 등 1990년대와 2000년

대의 정보학 영역과 유사한 연구논문이 게재되

었다. 서지학 영역의 주요 세부주제로는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 및 가치 연구, 공신녹권 서지

적 연구, 규장총목 목록기술방식 연구, 금속활자

본 불교서적 서지적 연구, 사소절 연구 등이 연

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로는 교

수아카이빙 저작물관리, 대통령기록물 분류기

준, 대학기록관 레포지터리 연구, 기록물 생애주

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기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6년 동안 24회에 35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

며, 도서관학 영역 264편(73.6%), 정보학 영역 

74편(20.6%), 서지학 영역 4편(1.1%), 기록관

리학 영역 17편(4.7%)로 4대 하위영역별 게재 

비율이 2000년대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주제전문사서 활성화, 정리

사서 전문성, 어린이전문사서, 사서교사 자격제

도, 장서개발정책, 전자책 수서모형, 독서프로

그램, 독서치료, 이용자 만족도 분석, 정보취약

계층, 이용자 프라이버시, DDC 분류체계, 패싯

분류, KDC 주기분석,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

그램,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공간구성,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대

학도서관 효율성 평가, 고객관계관리, 모바일 

서비스, 학교도서관 기준, 교회도서관, 병영도

서관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참고

정보봉사 및 서지서비스와 관종별 봉사 관련 

주제 내용이 많이 연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학 영역은 인용분석, 지적구조 분석, 시멘

틱 웹 정보검색,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인용DB 

측정, 빅데이터 활용 방안, 디지털도서관 이미

지 검색, 메타데이터 항목, 웹 기반 OPAC 평

가, 웹 사이트 콘텐츠 및 접근성 분석, 웹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 웹 이용자 연구, 오픈엑세스 

특성 연구, 디지털도서관 e-서비스, 디지털도서

관 평가기준, 하이브리드 디지털도서관 설계, 

주제별 이용자 정보이용행태 등 정보공학과 정

보자동화와 관련된 세부주제 내용이 많이 연구

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 조

선시대 자치통감강목, 고려대장경 디지털화, 조

선시대 도가서적 연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

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기록관

리 인력의 전문성, 기록관리요원 인식, 연구기

록물 수집개선 방안,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 공

기업의 기록관리방안, 기관레포지터리 연구, 중

앙기록물관리시스템 설계, 대통령기록물 교육

프로그램, 민간기록물 관리방안, 국립대학교 기

록관리 현황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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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는 6년 동안 24회 발행되어 431편의 논

문이 게재되었다. 하위영역별로는 도서관학 영

역 347편(80.5%), 정보학 영역 60편(13.9%), 

서지학 영역 14편(3.3%), 기록관리학 영역 10

편(2.3%)으로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9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정보활용 

교과과정 모형, 사서교사 평가지표, 사서의 직

무만족도, 차세대 목록 연구, 한국목록규칙 걔

선 방향, 자료조직분야 연구동향,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 서비스 활성화와 직원배치 기준, 마

케팅 전략, 다문화 서비스 및 장애인 서비스, 효

율성 분석, 상호협력 활성화, 건강정보서비스, 

공동보존서고,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측정, 학교도서관 교육적 효과 및 평가지표, 도

서관 경영기법, 저작권 문제, 작은도서관의 장

서개발 및 발전방향,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법

학전문도서관 평가 조항 등이 연구되었다. 정보

학 하위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공저자 네

트워크 분석, 원문정보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메

타데이터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포털 통합검색 

평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논문 메타데이터 

요소개발, 웹 아카이브 콘텐츠 분석, 웹 탐색 성

능평가, 통합색인 품질평가, 차세대 OPAC 기능,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측정 모형 및 고객만족도, 

모바일 기반 정보탐색행위, 학술연구자 정보이

용행태 분석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공신녹권 및 개인의 도서

에 대한 서지적 연구, 조선시대 나주 인쇄문화, 

규장각 도서연구, 조선시대 전남지역 출판문화, 

삼존불 전적연구, 삼국시대 서적유통, 삼본화엄

경 판본 연구, 조선시대 읍지 연구, 조선후기 영

남문집 목판본 연구, 북송초기 불교문헌 연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관리학 하위영역의 세

부주제 내용으로는 로컬리티 기록물 콘텐츠 개

발, 연구데이터 기록관리, 기록관리분야 네트워

크, 통합형 지방교육기록물 관리기관 연구, 도

시기록화구성요소, 기관레포지터리 수용 영향 

요인 연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는 24

회 발행에 339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도서관학 영

역 123편(36.3%), 정보학 영역 209편(61.6%), 

서지학 영역은 게재되지 않았으며, 기록관리학 

영역은 7편(2.1%)으로 대부분이 정보학과 도

서관학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강의별 학술정보, 장서관리

정책, 정보공유, 사서직 직무 및 역량분석, 도서

관 목록 비교, DDC 수정 전개, 어린이도서관 

분류, 분류체계 개선, 목록법, 도서기호 개선 방

안, 주제명표목 개선, 서지표준화, 공공도서관 

독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공간 설계, 독서치

료, 공공도서관 비이용 요인, 국회도서관 서비

스 활성화, 도서관 R&D정책. 어린이 독서프로

그램, LibQual+, 도서관경영, 저작권, 국제표

준이름식별자, 국내외 독서교육 등이 연구되었

다. 정보학 영역의 세부주제로 온라인 정보원 

신뢰지수, 오픈엑세스, 학술DB 인용패턴, 검색

성능평가, 정보학 연구추이 분석, 토픽맵, 이용

자인터페이스, 메타서치시스템, 웹 정보탐색행

위, 토털사이트 연계, 의미기반지식구조, 디지

털도서관협력,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이용자 적

합성 평가, 정보 적합성 판단, 온톨로지, 언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모형 개발 등

이 연구되었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로

는 리포지터리 운영정책 및 수용, 대학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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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웹 사이트 분석, 대학기록관 이용자 인식, 

기관레포지터리 운영모형, 공공기록 생애주기 

비용분석, 의무기록관리 개선 방안 등이 연구

되었다.

한국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는 6년 동안 

268편의 논문에 게재되었으며, 그 중에서 259편

(96.6%)이 서지학 영역, 도서관학 영역 9편으

로 조사되었다.

도서관학 영역은 여성의 독서형태와 특징, 독

서문화 활성화 연구, 어린이 독서 서평연구, 독

서지도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 연구 등 독서와 

관련된 연구가 4편이었으며, 그 외 번역출판의 

발전 연구, 출판종사자의 역할, KDC5판 한국음

악 전개 등이 연구되었다. 서지학 영역은 지난 

20여년 이상 논문의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고문

헌의 해제 및 서지학적 연구, 간행연구가 주류

를 이루며, 그 외에 도토주조법 복원, 조선 인종

의 독서력, 조선 후기 당파별 추천도서, 조선 후

기 책판 간행공간, 인쇄문화,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직지 내용분석, 

조선왕릉 능지 분석, 불교 고문헌,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 팔만대장경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 등이 연구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18회 발행하여 게재된 

논문 수는 153편이었다. 현재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에서 보기 드물게 전체 논문이 기

록관리학 영역의 논문으로 도서관 영역이나 정

보학 영역 또는 서지학 영역의 논문은 단 한편

도 게재되지 않았다.

기록관리학 영역의 세부주제 내용은 2000년

대 기록관리학의 도입기 단계의 주제내용은 물

론 기록관리시스템이나 기술 발달의 영향과 기

록정보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라 한 단계 더 진

전된 내용의 연구논문들이 게재된 양상을 보였

다. 주요 주제내용으로는 웹 아카이빙 인터페

이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메타데

이터,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기록관리기관 

품질척도, 기록전문직의 직무분석 및 핵심역량 

평가, 디지털 보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연

구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설계, 전자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기록물 평가제도 및 이용 활

성화,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국가기록원 어린

이교육 프로그램, 기록물 폐기 평가제도, 기록

관리 메타데이터 온톨로지 설계 등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3.8 통시적 분석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학회지에 1970

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 5,915편

을 대상으로 분석된 4대 하위영역별 논문 수

는 도서관학 영역 2,998편(50.7%), 정보학 영역 

1,526편(25.8%), 서지학 영역 965편(16.3%), 

기록관리학 영역 426편(7.2%)으로 조사되었다. 

1970년부터 연도별로 하위영역별 논문 수와 10년

대별로 논문 수를 분석한 자료는 <표 7>과 같다. 

연도별 논문 수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980년대는 연평균 28편, 

1990년대는 연평균 92편, 2000년대는 연평균 

266편, 2010년대는 연평균 329편으로 매우 급속

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

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특정 시점

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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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하위영역 논문 수

계 연도
하위영역 논문 수

계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1970   4  0  1 0   5 1994 33 29  34   0 96

1971   3  0  1 0   4 1995 37 23  17   0 77

1972   1  0  4 0   5 1996 33 29  13   0 75

1973   4  0  1 0   5 1997 68 35  33   1 137

1974   9  0  6 0  15 1998 78 54  28   2 162

1975   7  0  1 0   8 1999 64 61  31   3 159

1976   3  0  2 0   5 소계 400 302 212   6 920

1977   5  1  2 0   8 2000 82 66  30   3 181

1978  12  1  3 0  16 2001 98 69  26  21 214

1979   7  2  3 0  12 2002 118 70  29  19 236

소계  55  4 24 0  83 2003 110 83  33  25 251

1980  15  2  1 0  18 2004 124 78  52  23 277

1981  15  4  1 0  20 2005 126 77  50  27 280

1982  11  1  2 0  14 2006 152 72  43  19 286

1983   9  1  4 0  14 2007 152 80  35  26 293

1984  18  7  7 0  32 2008 177 58  39  26 300

1985  13 15  1 0  29 2009 190 74  47  33 344

1986  13 12 10 0  35 소계 1,329 727 384 222 2,662

1987  18  9  8 0  35 2010 165 77  39  21 302

1988  13 15  9 0  37 2011 189 76  46  25 336

1989  19 16 10 0  45 2012 169 70  51  36 326

소계 144 82 53 0 279 2013 170 73  54  39 336

1990  19 16 20 0  55 2014 182 59  58  36 335

1991  16 19 13 0  48 2015 195 56  45  40 334

1992  22 17 12 0  51 소계 1,070 411 293 197 1,971

1993  30 19 11 0  60 누계 2,998 1,526 965 426 5,915

<표 7> 연도별/하위영역별 논문 수 분석 종합

도서관학 영역의 논문 수는 1970년부터 점

진적인 증가 추세로 지속되었으며, 1997∼1998

년간에 논문 증가의 요인으로는 <한국문헌정보

학회지>가 1996년부터 계간으로 발행되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1995년부터 1998

년까지는 연 평균 2회씩 발행됨에 따라 논문 게

재 기회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도 지속적

인 증가 추세로 특히 2002년도에는 논문 게재 

수에 있어서 도서관학 영역만 <한국문헌정보학

회지>에서 1년 동안 40편 이상,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0편 이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는 2001년에 이후 연간 40편 이상 게재하였다. 

2009년도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계간으로 

발행회수를 확대하여 연간 40편 이상을 게재하

였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는 연간 

70편 이상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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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하위영역별 논문 수 변화 추이

정보학 영역은 1977년에 처음으로 논문이 게

재되어 1970년대 4편에 이어 1980년대 초반까

지도 연간 1~2편 정도씩 연구되었다. 1984년

에 <정보관리학회지>가 발행되면서 1980년대에 

5개 학회지에 정보학 영역 82편 논문 중 74편

이 1984년 이후에 게재되었다. 동시에 1980년대 

<정보관리학회지>에서 게재된 73편의 논문 중 

54편이 정보학 영역으로 분석되어, 이를 계기로 

정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으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다. 1999년도는 정보학 영역의 

논문이 처음으로 60편 이상 게재되는 시점으로 

그 요인으로는 1999년부터 <정보관리학회지>가 

계간으로 발행되어 32편의 논문 중 31편이 정보

학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

지>의 논문 35편 중 15편이 정보학 영역의 논문

이었다. 다른 학회지에서도 정보학 영역의 비율

이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학 영역은 1986년에 <서지학연구>가 발

행되면서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986년 이전까지는 연간 평

균 2∼3편 정도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1986년

에 처음으로 연간 10편이 게재되었다. 1986년부

터 1996년까지는 연간으로 발행되면서 1994년

도에는 5개 학회지에서 34편의 서지학 영역 논문

이 발표되었으며, <서지학연구>에서는 1994년도 

27편 중 26편이 서지학 영역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

지는 <서지학연구>가 연 2회 발행되면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

지 연 3회 발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5개 학회지에서 

52편의 서지학 영역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서

지학연구>에서는 42편의 논문 중 40편이 서지

학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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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학 영역은 1997년 이전까지는 전혀 

논문 게재가 없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6편이 

게재되었다. 200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발행되면서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6개 학회지에 222편의 

기록관리학 영역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에

서 141편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되었

다.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기록관리학 영역의 논

문으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26편, <한국

비블리아학회지>에 17편,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에 10편, <정보관리학회지>에 23편, <서지

학연구>에 5편 등 기록관리학 영역이 문헌정보

학의 하위영역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

다. 2010년대에 6년 동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에 게재된 전체 153편의 논문 전부가 기록관리

학 영역으로 학회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

하게 되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부

터 2011년까지는 연 2회, 2012년과 2013년은 연 

3회, 2014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의 4대 하위영역 형성과정에서 특

정 하위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회지의 

발행으로 해당 하위영역이 급속도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정보관리학회지>의 발행

으로 정보학 영역, 1986년 <서지학연구>의 발행

으로 서지학 영역,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

지>의 발행으로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논문 수

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별로 1970년도 이후 

10년대별로 누적 논문 수의 변화 추이는 <그림 

2>와 같이 분석되었다. 1970년대(1970∼1979

년)는 도서관학 영역과 서지학 영역에 정보학 

영역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1980∼

1989년)는 도서관학 영역이 가장 위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1985년(<그림 2>의 X축 1970년

대와 1980년대 중간 위치)부터 정보학 영역이 

서지학 영역을 추월하는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1990∼1999년)는 도서관학 영역과 

정보학 영역이 비슷한 기울기로 증가 추세를 보

였으며, 서지학은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로 나

타났다(<그림 2>의 X축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 1990년대 후반에 기록관리학 영역이 그

래프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되

었다. 2000년대(2000∼2009년)는 4대 하위영역

의 누적 논문 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도서관학 영역은 매우 가파른 기울기로 1990

년대 보다 3.3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

며, 정보학 영역도 1990년대 보다 2.4배 이상의 

논문 증가를 기록하였다. 서지학 영역도 1990년

대 보다 1.8배 정도로 완만한 증가 추세였으며, 

기록관리학 영역은 2001년 이후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대(2000∼2015년)

는 2015년까지 6년간의 논문 수를 누적한 것이 

때문에 그래프가 하향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

이고 있으나, 실제로 연평균 논문게재 편수에

서 2000년대의 266편에서 2010년대 329편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된 5,915편 논문 

중에서 199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5553편으로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는 4,633

편으로 78.3%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이

러한 결과는 1990년 이후 학회지 발행회수의 증

가와 문헌정보학의 세부주제 분야의 확대, 대학 

및 국가의 연구비 지원의 확대, 대학원생 및 연

구자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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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년대별/하위영역별 누적 논문 수 변화 추이

4. 결론 및 논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

학 역시 타 학문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공유한 

채 60여 년간 지식의 추구를 위해 발전해왔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영역

으로 성장하였는지, 문헌정보학의 학술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정보

학이 타 학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

는지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 및 연관

성을 파악하는 일은 문헌정보학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일부분으로 문헌

정보학 학문영역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6개의 

학회지에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 5,915편을 분석하였다. 개별 논문의 세부

주제에 의거하여 1년 단위로 연도별 분석을 수

행한 후 연도별 및 10년대별로 4개 하위영역에 

대한 빈도를 계산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이 195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되었지만 학술적 활동은 1970년을 기

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1970년 이전은 도서관학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시기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논문

을 발표할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아 도서관 관련 

기관지를 활용한 것도 중요한 학술활동으로 평

가되어야 하겠다.

1970년대는 1970년에 한국도서관학회의 <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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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館學>이 발행되면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제의 

정통적인 도서관학 영역이 중심이 되어 한문학 

배경의 기초적인 서지학 영역이 공존하는 문헌

정보학 학문영역 형성의 태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 문헌정보학 학술활동

의 태동기를 지나 기존의 3개 학회지에 정보학 

영역 중심의 <정보관리학회지>와 서지학 영역 

중심의 <서지학연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정

보학 영역이 문헌정보학 하위영역으로 포함됨

과 동시에 서지학 영역의 연구활동도 활발해지

는 시기에 해당된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문영역

이 도서관학과 서지학의 2대 하위영역에서 정

보학 영역을 포괄하는 3대 하위영역으로 형성

과 더불어 연구활동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1990년대는 한국문헌정보학계 연구자들이 5

개 학회지에 920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활

발한 성장기를 구축함과 동시에 1980년대에 형

성된 문헌정보학의 3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이 매우 균형적으로 성장하였음

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문헌정

보학 분야에 새로운 학자 및 연구자들의 꾸준

한 증가로 연구 인력의 수가 크게 확대된 점과 

학회지 발행회수의 증가에 따라 논문을 게재할 

기회가 넓어진 점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록관리학 영역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분석되

었다.

2000년대는 1990년대 3대 하위영역의 성장

기를 한층 더 발전시킨 황금기를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의 

6개 학회지가 모두 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가

장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임과 동시

에 4대 하위영역인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시기로 분석

되었다. 특히 기록관리학 영역이 2000년대부터 

하위영역으로 연구활동이 시작되어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하여 연구자의 수나 논문 수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2010년대는 2000년대와 유사한 주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가 종료되는 2020년에는 

현재보다 성장된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을 분

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학술지 논문의 주제내용을 분석하는 기

법만을 사용하였다. 2020년에 우리나라 문헌정

보학 분야에서 공식적인 학술활동이 시작된 지 

50년을 맞이함을 계기로 문헌정보학 분야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통시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다양한 연구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50년

간 연구자들의 학술지 연구내용분석을 통한 한

국문헌정보학의 전체적인 연구동향과 지적구조

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분석, 연구방법론 활용 분석, 학회지별 분석, 

세부주제별 분석, 이론 활용성 분석 등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추후 계속 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학문적 교육이 시작된 지 60년을 맞

이하면서, 학회의 학술활동도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정보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

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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